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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 시대, 
뉴스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필요

한국언론진흥재단(이사장 민병욱)이 지난 10월 20일 

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‘뉴스미디어와 4차 산업

혁명’ 대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뉴스산업이 경쟁

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콘텐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

주장이 나왔다.

이번 토론회는 언론재단이 지난 2월부터 한국언론학

회와 공동으로 운영해 온 ‘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정책 포

럼’의 운영 결과와 활동 성과 등을 공유하고 언론계의 의

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. 이 자리에는 언론학자, 언

론인 및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.

토론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기술 혁

신이 뉴스 미디어 환경을 어떻고 바꾸고 있으며 사회적 소

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논의했다. 또 산업, 공

공성, 법·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

변화를 진단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.

토론회에서는 로봇이 기사를 작성하고, 인간과 기계의 

상호작용에 기반 한 뉴스 소비시스템이 갖춰질 4차 산업

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기사작성기나 편집기가 아닌 종합

적인 콘텐츠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지만 국내에

서는 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

또 새로운 뉴스생태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

자 교육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(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

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)를 키우고, 뉴

스 생산 및 유통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

제안했다.

법·제도 측면에서는 새로운 뉴스서비스를 수용하는 

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1인 디지

털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흥체계

를 구축하고,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
토론회 사회는 김영욱 KAIST 교수가 맡았으며 허승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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